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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할 선교사 : 마이크 고다 선교사

주  일  예  배

1부

2부

청년부 예배

English Service

새벽 기도회 (월~금)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EM 금요 성경공부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예배 동시)

오후 8:00

예 배 안 내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NJHARVESTCHURCH.ORG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오후 8:00

2024년  5월  31일

경배와 찬양

성  경  봉  독

설              교

    에베소서 4 : 30 ~ 32

                                              성도의 생활 (2)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박준섭 목사)

금요 기도회

 

튀르키예는 약 3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340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가 250만 명, 독일이 210만 명, 파키스탄이 170만 명 순입니다.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76%가 소위 중·저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수백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수백만 명의 난민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는 약 650만 

명이 난민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52%,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난민사태는 

2015년 들어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로 인해 지중해 또는 남동유럽을 통해 유럽연합 내로 망명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해 다시 북유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하는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는 참혹한 상황으로 목숨을 

걸고 북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국적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등 복음을 거의 

들을 수 없는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선교사들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록 추세는 난민에 대한 거센 반대로 유럽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유럽땅이 

긴박한 선교지임을 깨닫고 절실히 기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슬림 난민을 위한 기도

 1.  무슬림 난민으로 넘쳐나는 유럽 각 나라의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유럽땅의 무슬림 난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무슬림 난민 사역과 유럽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하는 마이크 고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
    될 때 유럽땅의 무슬림 난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무슬림 난민들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6 / 2 (1부 : 신동원 장로 /  2부 : 이창훈 장로)*표는 일어서서

         유럽에 흩어진 무슬림 난민을 위한 사역
 ‘유엔난민기구(UNHCR)’의 세계 난민 현황을 다룬     
‘2022 글로벌동향(Global Trends 2022)’보고서에 
따르면 연말 기준,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약 1억 84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하여 지구상에 사는 사람 100명 

가운데 2명은 난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 입니다. 

찬              양

대  표  기  도

봉              헌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찬              송

축              도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1부 : 박영재 장로 / 2부 :  이서구 장로

다 함 께

하동호 목사

찬송가 634장

인 도 자 

로마서  8 : 31 ~ 39    Romams 8 : 31 ~ 39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
When You Are More Than Conquerors

예배합니다

예  배  초  청*

*

*

*

*

*

사  도  신  경 다 함 께

하동호 목사

다 함 께

설 교 자 

다 함 께



                        11,392.65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헌금 합계  :

건축 헌 금

절기  헌 금

지 정 헌 금

친 교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청년부 헌금

E  M  헌 금

주 교 헌 금

선 교 헌 금

기 타 수 입

6,645.00

2,724.00

   0.00

0.00

20.00

0.00

1,160.00

300.00

159.00

0.00

180.00

204.65

교 회 소 식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5 / 26 / 24 6 / 2 / 24

                          
 최효석 집사

최주원 집사

 권종혁 집사

 ▪ 5/26 (주일) 선교회 모임
 ▪ 5/27 (월) Memorial Day Parade & 전교인 야유회
 ▪ 6/9 (주일) 당회 
 ▪ 6/23 (주일) 교육부 졸업식
 ▪ 6/28 ~ 30  (금~주일) 중고등부 수련회
 ▪ 6/30 (주일) 선교회 모임

 홍성봉 집사

기 도 제 목

▪ 예배 오늘 예배 말씀은 하동호 목사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은 박준섭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친교실 입구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선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위원회 이번 월요일 클로스터 타운에서 주최하는 Memorial Day Parade에 우리교회가

      참여합니다. 마친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창세기, 요한복음)와 친교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힘써 참석하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00am 교회로 집합 후 퍼레이드장소로 이동

      11:30~ 12:40pm 점심 친교 (BBQ)

      1:00 ~2:30pm 골든 벨 성경 퀴즈

     * 성경 퀴즈 예상 문제- 답안지가 준비되어있으니, 필요하신분은 한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여름 학교   2024년  7월  1일 ~ 8월  16일까지  7주간 여름학교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등록이 가능하니, 여름학교를 활용하셔서 다음  

       세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예은희 권사)  

                        

교 회 행 사

아래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 : 9

      1 .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소서.

     2.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는 묻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소서. 

     3.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4.    병환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얻게 하소서.

     5.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All Nations Harvest Church(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선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 4 선교회: 장석중/이정희(서아시아), 백승윤/백혜선(버지니아/동유럽 조지아)  

2 & 3 선교회: 하명진/노혜영(아이티), 최광모/오지윤(뉴저지)

5 선교회: Mike Goda(그리스), 오정호(텍사스)

6 선교회: Bryan Chu/추소희(튀니지), Larry Sterwart(펜실베니아)

7 선교회: 사라 휴(뉴저지), Russell Abraham(뉴욕)

        


